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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경영인에게 나쁜 소식은 없다                 16-03-21a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터진 후 미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승객의 격감으로 인하여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같은 세계최대의 항공사가 보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휴가를 가는 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여행을 했고 회사들도 여행을 줄이고 전화와 화상회의를 늘렸습니다. 항공회사 들의 감원과 임금 동결 조치는 줄달아 일어 났습니다. 항공 노선의 취소와 항공편수도 급격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항공사업의 위기 중에서도 한 항공회사는 그런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보다 성황을 누렸습니다. 젯불루 항공회사가 바로 그 항공사입니다. 젯불루황공사는 마치 쇄퇴해 가는 다른 항공회사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회사 같았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노스웨스트 항공사들이 감원을 서둘르고 있는 동안 젯불루 항공사는 직원을 채용하기에 바빴습니다. 하 번에 수 천명씻 직원을 채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운휴시키거나 처분을 하는 동안 젯불루 항공사는 비행기 대수를 늘렸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연간 6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동안 젯불루는 연간 순 이익을 6000만 달러나 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의 평균 죄석 점유율이 72%이었을 때 젯불루는 80%를 상회했습니다.

항공업계가 침체되었을 때 새로 생긴 젯불루 항공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을 걷우고 있는 것일 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젯불루 항공사의 성공은 그 회사의 창설자인 데이비드 닐만 씨의 경영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유타주 출신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전세하여 승객을 모집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항공 업무를 배웠습니다. 전세 비행기회사로 모리스 항공사라는 명칭으로 여러 도시를 잇는 튼튼한 항공사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항공사를 좋은 조건으로 더 큰 항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으로 이사를 하고 젯불루라는 항공사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젯불루 학공사의 경영철학은 간단합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시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용하는 비행기는 에어버스 A320 한종 뿐이며 그리하여 정비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젯불루 항공사는 정박비용이 높은 대 도시를 피하여 대도시 주변의 소형 비행장을 이용합니다. 로스 안젤스 비행장 대신 롱비치나 온타리오 비행장을 이용합니다. 조종사들의 임금은 다른 항공사의 조종사들의 평균임금보다 40%나 적게 받습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젯불루 항공사는 모든 죄석에 TV를 설치했고 승객들은 생방송을 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젯불루의 창설자이며 회장인 닐만씨는 매주 최소 하루는  자사 비행기를 타고 승객들을 직접 대합니다. 죄석에 앉아 있는 승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원하는 점, 불평, 또는 제안들을 열심히 수집합니다. 회장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부하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닐만씨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는 비행기 속에서 안내 말씀도 직접하기도 하고 음식을 직접 승객들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9남매의 자녀를 둔 그는 가정에 충실한 가장인 동시에 자녀들에게 철저한 근검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집중력 결핍증을 갖고 있어서 학창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브라질에서 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전혀 배우지 못 할 줄 알았던 포르트갈 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젯불루에서 볼 수가 있듯이 능력있는 경영인에게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끝
